
버섯이 뭐죠? 라고 물으면, 먹는 것, 건강한

식재료 등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다.

누군가 내게 질문을 해서 간단히 표현한다면

버섯은 꽃 이라고 함축할 수 있다. 우리 눈

에는 잘 보이지 않으나 꼭 필요한 생태계의

분해자인 버섯들의 생태를 살펴보자.

▶버섯의 기본은 균사체다=잘 자란 버섯에

서는 수억 개에서 수백억 개의 포자가 달리

는데, 이 포자가 떨어져 발아하면 균사가 된

다. 버섯은 사람이나 동물들처럼 서로 다른

성의 균사끼리 교배가 이루어진 후에야 자실

체인 버섯을 만든다는 것이 알려졌다. 진화가

잘 돼 있다고 해서 고등균류라고 부른다.

팽나무버섯에 달리는 4개의 포자 중 2개는

남성에 해당하는 웅성포자, 2개는 여성에 해

당하는 자성포자이다. 한 버섯에서 떨어져 발

아한 균사끼리는 교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

로 밀쳐낸다. 남매끼리 결혼하지 않는 건 사

람과 똑같다. 다만 사람이나 동물들처럼 성별

에 따른 외형적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.

▶버섯은 꽃이다=교배가 이루어진 균사가

성장하면 균사체가 된다. 이 균사체가 성장하

다가 온도와 습도가 자신의 번식에 적합하다

고 판단되는 시기가 오면 자실체인 버섯을

만든다. 버섯에서 발생하는 자실체는 종자를

만들기 위해 피는 식물의 꽃에 해당한다. 식

물의 씨앗에 해당하는 포자를 날린 이후에는

꽃이 지듯 빠르게 소멸해 버린다.

▶죽은 나무의 완전 분해자 백색부후균=썩

어가는 나무 밑 둥에서 구름송편버섯, 조개껍

질버섯 등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

나무들은 갈라지지 않고 색도 그다지 변하지

않는다. 일반적인 나무의 세포벽 구성 성분은

탄수화물의 일종인 셀룰로즈 50~60%, 헤미

셀룰로즈 15~20%, 그리고 목재의 뼈대를 이

루는 리그닌 20~30%의 비율로 존재한다. 리

그닌은 분해가 어려운 대표적인 물질이다.

어떤 종류의 버섯은 셀룰로즈, 헤미셀룰로

즈와 함께 리그닌까지 세 가지 성분을 모두

분해한다. 이렇게 완전 분해를 하는 버섯을

백색부후균이라 한다. 나무가 점차 가루처럼

붕괴되며, 자연계에서 리그닌을 분해할 수 있

는 생물은 버섯류가 거의 유일하다. 국립생물

자원관 연구진은 수년 전 백색부후균인 간버

섯으로 염색폐수를 정화하는 연구를 통해 간

버섯이 염색폐수의 정화에 큰 효과가 있음을

밝히기도 했다.

▶목재부후의 고수 갈색부후균=목재 분해

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를 함유하고 있는 백

색부후균에서 진화돼 나온 갈색부후균은 진

화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를 상실했는데도 백

색부후균보다 목재 분해 속도가 더 빠른 것

으로 알려져 있다. 최근 연구를 통해 갈색부

후균은 목재를 분해할 때 다른 물질을 산화

시키는 활성산소족과 분해효소를 이용해 보

다 빨리 목재를 분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진화를 거치며 유전자를 많이 잃어버렸지만,

조력자인 활성산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

전된 것으로 본다.

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를 주로 분해하는 갈

색부후균은 나무의 심재가 작게 종횡으로 갈

라지면서 갈색 벽돌과 같은 모양으로 변한다.

심재의 셀루로즈와 헤미셀루로즈를 분해하지

만 갈색의 색소를 가지고 있는 리그닌을 분

해하지 못하고 남기기 때문에 리그닌의 색인

갈색으로 된다.

▶말 소의 똥에서도 버섯이 자란다=초식동

물의 배설물에서만 자라나는 버섯들도 있다.

이러한 버섯의 포자들은 초식동물이 먹는 식

물의 잎 등에 붙어 있다가 초식동물의 뱃속

에서 발아한 뒤 배설된 똥에서 버섯이 나온

다. 동물의 내장을 통과해 1차 분해가 된 유

기물을 이용하는 2차 분해균이다.

▶흑색부후균이라고?=한라산이나 또는 곶

자왈을 다니다가 불에 그을린 듯한 나무를

본 적이 있는가? 그 속에는 나무를 분해하는

과정에서 검은색 효소를 방출하는 버섯류가

살고 있다. 나무는 시간이 흐를수록 분해돼

가면서 검게 변해간다. 하지만 리그닌까지 분

해하는 백색부후균에 분류된다. 겉으로 보이

는 색에 연연하지 말자. 그들의 기능이 분류

포인트다.

▶균류, 자연의 문제 해결사=숲 속에는 많

은 양의 낙엽과 낙지가 매년 발생해 그대로

쌓인다면 어떻게 될까? 동물과 인간의 이동

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며 식물들도 낙엽에

싸여 더 자라기 힘들 것이다.

우리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

플라스틱, 비닐 등은 모두 환경호르몬이라는

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. 백색부후균이 분

해하는 단단한 구조인 리그닌은 환경호르몬

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, 백색부후균이

환경호르몬을 분해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을

전제로 한 연구들도 진행 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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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섯은 자연에 꼭 필요한 생태계의 꽃

<6> 버섯은 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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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학박사

구름송편버섯은 죽은 나무에 피는 꽃.

팽나무버섯(팽이버섯)의 포자. 버섯의 균사체는 백색이 가장 많다. 소똥 말똥에서 자라는 흰계란모자버섯. 나무를 검게 분해시키는 콩버섯. 유채밭에 군락을 이룬 비늘개암버섯아재비.

간버섯 균사체는 빨간색이나 백색부후균이다.


